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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7일부터고성지역에서정
부의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이
시작된 가운데, 농민들이 정부와
농협의 매입 가격이 정미소에 비
해 턱없이 낮다며 쌀값 현실화를
요구하고있다.
지역 농민들은 특히 정부미의

경우 내년 1월말께 산지 쌀값 등
을 감안해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
지만, 농협의경우정미소에비해
상당히 낮은 가격에 매입하면서
도매년적자라고하는것을납득
할수없다고지적하고있다.
고성군과 지역농협 및 정미소

등에따르면올해벼수매가격은
오대벼 1등급 40kg 1포대를 기
준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우선지
급금은 47,000원, 고성지역 3
개 농협이 연합해서 만든 고성쌀
농협법인은 51,000원, 정미소
는 60,000원(10일 기준) 등이
다. 
운광벼의 경우 정부 우선지급

금은 동일하며, 정미소에서는
55,000원에 사들이고 있다. 농
협에서는매입하지않고있다. 오
대벼와 운광벼 모두 정미소 매입
가격은계속오르는추세다.
이에 따라 오대벼의 경우 정미

소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
정부 매입가는 가마당 13,000
원이 낮고, 농협은 9,000원이
낮다. 정부매입의주종을이루는
운광벼는 정부 수매가격이 정미
소보다8,000원낮다.
지역 농민들은 이처럼 정부와

농협의 쌀 매입 가격이 정미소와
큰 차이를 보이자 수매가격에 대
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. 특히
고성쌀농협법인에 대해 강도 높
은 불만을 보이고 있으며, 일부
주민들은 내년부터는 농협에 팔
지 않겠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
다.
거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A

씨는“지난해에도 농협이 싸게
사들였지만, 적자가 많다고 해서
그냥 넘어갔었다”며“그런데 올
해도이런식으로싸게쌀을사들
이는 것을 더 이상 바라만 보고
있을수없다”고했다.

그는“고성쌀농협법인이 정미
소보다 가마당 9천원이나 싸게
사면서 어떻게 적자가 발생한다
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”며
“RPC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
문제를 해결해야지, 농민들이 피
땀흘려수확한쌀을싸게사들이
는 방법으로 적자를 메꾸려고 하
는것은잘못”이라고지적했다.
B씨의 경우 산물로 오대벼

500가마를농협에넘겨 450여
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호소했다.
남아있는 운광벼 150가마도 정
부미로 매입시킬 계획이다. 배정

물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내년에
물량이줄어들것을우려해서다.
정미소 매입 가격과 관련 C정

미소는 10일 현재 40kg 1포대
기준 오대벼는 6만원, 운광벼는
5만5천원에 매입하고 있다고 밝
혔다. 
이 정미소 관계자는“우리는

농민들로부터 쌀을 사들일 때 얼
마에 팔 것인가를 염두에 둔다”
며“올해는 물량이 부족해 다소
비싸게 사들여도 이익이 충분하
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
고있다”고했다.
그는“도매로넘기는20kg 들

이 한 가마를 만드는 제조경비가
얼마인가가 중요하다”며“특히
인건비의 비중이 얼마를 차지하
느냐가 중요한데, 우리는 인건비
가적기때문에가능한것이고농
협은 인건비가 많아서 답이 나오
지않는것이다”고했다.

실제로 이 정미소는 그동안
40kg 1포대를 5만2천원에 매
입해도매로20kg 1포대를4만
원씩팔았다. 이경우40kg 1포
대당 2만8천원의 차액을 남기게
된다. 그런데 최근 6만원에 매입
하면서는 도매로 20kg 1포대를
4만3천원에 넘기기 때문에 차액

은 2만6천원을 남기게 된다. 5
만2천원에매입하는것보다차액
은 덜 남지만, 그래도 남기 때문
에가격을올려서매입할수있다
는것이다.
일부 농민들은

정미소의 쌀 매입
가격이 계속 오르
는 추세를 보이자
운광벼 정부매입에
적극 나서지 않는
등‘눈치작전’에
들어가고 있으며,
이 때문에 정부 공

공비축미와 농협 수매 목표량 달
성에차질이우려되고있다.
이와 관련 농협 관계자들은

“RPC 설립 초기에는 이익이 발
생했으나, 그후남부지방의저가
쌀 공급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
발생한 적자 부분이 많아 사업의
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매입가격
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”며“3개
농협 조합장과 관계자들이 충분
히 논의해서 결정한 금액이어서
변동할수는없다”고밝혔다.
한편, 올해 고성지역의 쌀 총

생산량은 19,694톤이며, 이 가
운데 당초 배정물량은 정부매입
22.9%, 농협 매입 26.9%로 결
정됐다. 나머지물량은20.3%가
정미소, 20.3%가 자가소비,
9.6%가기타로추정된다.

최광호기자

농협매입가정미소보다9천원낮아
고성지역농민들정부·농협추곡수매가격현실화요구…“농협RPC 적자발생이해안돼”

고성지역 건조벼 수매가 시작된 첫날인 지난 7일 간성읍 광산리에서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가 진행되고 있다.

농협에불만표출…일부농민들정부미매입꺼려

지역정미소관계자“인건비등제조경비가문제”

□디지털복사기 □소모품판매
□잉크젯·레이져프린터□팩스
□복합기렌탈 □LCD프로젝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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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대벼 운광벼

정부우선지급금 47,000원 47,000원

고성쌀농협법인 51,000원 매입않음

지역정미소 60,000원 55,000원

2011년고성지역쌀수매가격차이
(40kg 1포대, 1등급기준, 11월 10일현재)

수매기관별
벼종류


